
         거짓말 [18]        본문 ▶ 요한일서 2 : 21 - 23  

소제목 ▶▶▶ 누가 과연 거짓말하는 사람인가?
1)

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말합니다.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음은 물론 주님을 위해

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모든 과정을 통해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. 

성경은 부활의 몸이 이 흔적을 다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.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

이것을 보여주십니다.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열한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주께서 살아나

시고 시몬에게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.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알려

지신 것을 말합니다. 이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.

(눅24:36-39) 36.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

을지어다 하시니 37.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. 예수께

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. 내 손과 발을 보고 

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노라”

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살과 뼈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“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”고 

말씀하십니다.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? 손과 발에 무엇이 있어서일까요? 못 자국입니다.  

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.

2)

이것은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.

(요20:19-20) “19.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

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. 이 

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”  

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“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” 말씀하시고 무엇을 

보이십니까?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. 왜입니까? 못 자국과 창 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.

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

이 찔린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.

3)

그 뒤의 내용을 보면, 열두 제자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

않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.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“우리가 주를 보았다”고 말했지만 도

마는 “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

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.”라고 말합니다.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.

(요20:27-29) ”27.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

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. 도마가 대답하

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“

무슨 말입니까?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분명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. 손발에 못 박힌 자국, 옆구

리에 창이 찔린 자국, 이 흔적 말입니다. 그리고 이 흔적이 바울의 몸에도 있었던 것입니다.

4)

상처가 생기면 흔적이 남습니다. 내 몸으로 주를 위해 살고,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, 주님을 위해



서 죽는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예수의 흔적이 과연 내 몸에는 있습니까? 단순히 

육체의 몸으로 당하는 흔적만이 아닙니다.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하

고 외면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. 

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내 몸을 바치고 내 몸을 내어놓는 

것은 고난만이 아니라 영광이고 축복입니다. 왜입니까?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

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주를 위한 고난을 싫어하거나 꺼려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. 

5)

주님은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?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. 나를 위해서 조금도 몸 

사리지 않고 죽음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고 멸시와 저주를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.

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볼 때 주님 손발의 못 자국, 주님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

게 될 것입니다.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하신 흔적들입니다. 그런데 나는 과연 그날에 주님 앞에 

서게 될 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생긴 예수의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?

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몸으로,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.

우리 삶의 남은 시간 속에서 적어도 주를 위해서 이 몸을 바치고 드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도 

예수의 흔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. 

6)

내 몸이 거하는 장소, 내 몸이 거하는 그 시간이 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자리이고 시간입니다. 

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, 하나님을 예배하

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.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의 깨어남과 생명력이 여기에 

달려 있습니다.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살아나면,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

배가 더 뜨겁게 깨어나고 더 놀랍게 회복되고 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

권능의 일들이 더욱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. 이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. 

우리 각 사람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승리와 이김이 있길 축복합니다. 그리하여 우리 좋은 

나무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,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놀랍게 

풀어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.

 암송 및 묵상 말씀 ☞ ☞ “ 갈라디아서 6 : 17 ”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   ◈  적 용  ◈  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할 일로 만나지는 영역이나 관계가 있습니까?

(주님을 위해서 자기 죽음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이 
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 됨을 알고 기꺼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게 하소서.)

“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
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”롬8:17

2. 나는 과연 내 존재와 삶의 자리에서 내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?

(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.
우리 모두에게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에 놀라운 돌파가 있게 하소서)

♥“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” 롬8:18♥


